
■ 리서치&리서치 

[ 어려울 때일수록 감동형광고 선호 ] 

어려운 때일수록 감동형 광고의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드파워코리아가 지난해 10월까지 방영된 TV광고중 남녀 소비자 1만 2,3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바에 의하면 잔잔하고 흐뭇한 감동을 주는 감동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가 증

가한 반면 유머광고는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다소 후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관된 광고컨셉을 시리즈물로 전달하여 누적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시리즈광고가 광

고계의 주류로 완전히 정착하였으며, 광고효과도 단발성 광고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가족사랑, 잔잔한 감동 전달한 광고 강세 

IMF의 영향으로 가족의 사랑과 정이 위로가 되는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듯 광고에서도 감동

형 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대표적인 광고물로는 LG텔레콤 광고. 

97년 한해동안 이동전화업체 가운데 광고호감도가 가장 뒤져있던 LG텔레콤은 98년들어 연

예인부부인 김승우, 이미연을 등장시켜 일터에서 바쁜 아빠 김승우에게 “아빠 아빠빠빠”하

는 아이의 첫 마디의 감동이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해 그대로 전달된다는 메시지를 담아내면

서 광고호감도 1위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리즈 광고인 할머니 아파편과 자장가편도 각각 4위와 18위에 랭크되는 등 

지난 한해 감동형 광고 시리즈로 소비자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브랜드가 되었다. 

또한 97년까지 권용운과 채시라를 내세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라는 유머광고 시

리즈로 리딩 브랜드의 위치를 다진 SK텔레콤은 98년에는 한석규의 산사편과 연인편을 통해 

소비자에게 잔잔한 감동을 전달하며 광고호감도 2위와 3위에 오르며 새로운 변신을 과시했

다. 

 

특히 스님편의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는 멘트는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리딩 브랜드로서의 

자신감을 잘 표현한 카피로 평가받았다. 

이밖에도 한국통신, 국제전화001 류시원-심장소리편과 현대자동차 기업PR광고인 For 

You2-시어미니편도 소비자들에게 사랑받은 광고로 꼽혔다. 

 

[표1] 광고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광고 Bes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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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머광고 열풍 다소 하락  

97년 광고호감도 베스트 20위안에 무려 16편이 선정되면서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던 유

머광고가 98년에는 11편만이 베스트 20위안에 뽑혀 IMF 이후 다소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여전히 베스트 20위안에 50%가 넘게 등재되는 저력을 과시했다.  

 

특히 신세기통신 파워017의 경우 4위를 차지한 마라도로 옮겼여요편을 비롯해 헬기편, 복

수편, 지하철편 등 어눌한 표정과 독특한 엑센트가 특징인 개그맨 김국진을 광고모델로 기

용한 시리즈광고 4편이 모두 20위안에 들어 유머광고의 형식으로는 신세기통신 파워017의 

시리즈물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한 신세대스타 김진과 왕년의 은막스타 엄앵란이 감자커플로 나와 포카칩에 들어가는 일

등감자가 되기 위해 겪는 힘든 과정을 코믹하게 그려낸 오리온 포카칩 시리즈 광고물인 경

주편과 이별편이 각각 6위와 8위에 올랐으며, 클레이메이션 기법으로 진흙으로 빚은 달팽

이와 거북이 캐릭터의 대화를 코믹하게 구성해낸 깜찍이소다도 사진찍기편과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편을 각각 7위와 15위에 랭크시키는 등 두 브랜드의 광고 모두 참신한 아이디어

로 소비자들로부터 크리에이티브를 인정받았다. 

 

한편 펩시콜라 광고는 97년 베스트 20위안에 4편이 올랐던 반면 98년에는 펩시맨-스노보

드편과 종합편 2편만 올라 그 인기가 크게 떨어졌고, 맥주부문에서도 97년 한해동안 ‘랄랄

라’ 열풍을 몰고오며 광고호감도 1위에 올랐던 OB라거 역시 최종원, 박중훈-펭귄춤편 1편

만이 20위안에 랭크되는 약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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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관된 컨셉 시리즈광고 강세 돋보여 

98년 광고물제작과 관련해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바로 시리즈광고가 이제 광고계 주류

로 완전히 자리잡았다는 점이다. 

즉, 97년의 경우 베스트 20위안에 든 광고가 15편이었으나, 98년에는 18편으로 광고호감도

면에서 시리즈광고가 단연 돋보이는 한해였다. 

 

시리즈광고는 일관된 광고컨셉을 여러 편의 각기 다른 광고로 전달함으로써 한가지 광고를 

계속 방영할 경우 자칫 소비자들이 느끼기 쉬운 식상함을 피하면서도 일관된 광고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어 비교적 장기간 안정적으로 브랜드를 알릴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게 된다. 

대표적인 시리즈광고로는 원조격인 제일제당 다시다 광고를 비롯해 다양한 상황에서 소비자

들의 기대감을 깨뜨리며 웃음을 자아낸 펩시맨 광고, 개구리, 개, 기린, 거위 등 동물들을 

등장시켜 “쉿! 소리없이 강하다”는 제품특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 레간자 광고 등을 들수 

있는데, 이들 광고들이 98년까지 이어져온 시리즈광고의 큰 흐름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98년 내내 뜨거운 공방전을 펼친 이동전화서비스 광고시장에서 011과 019가 감동

형 시리즈광고로, 017과 018이 코믹형 시리즈광고를 채택하면서 98년 시리즈광고는 그 절

정을 이루게 되었다. 

 

시리즈광고가 이렇듯 대세를 이루면서 97년 018광고에서 시작된 멀티스팟 광고와 샘표 국

시장국의 어느 늦은 밤편과 일요일 오후편, 수다편처럼 동일한 컨셉을 다른 상황의 별도 필

름으로 구성하여 각기 밤과 주말, 평일로 나누어 방영하는 멀티시츄에이션 광고도 선보이는 

등 시리즈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키시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4. TOP 모델 순위교체 활발 

98년 한해동안 안방을 찾은 광고모델 순위를 전년도에 비교해보면 10위권 이내에서는 김국

진과 김혜자 단 두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제품시장 만큼이나 모델시장에서도 경쟁이 치

열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창명, 김효진, 엄앵란, 김진, 전원주 등 광고계에서는 그야말로 신인에 속하는 신선

한 얼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음으로써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새로운 취향에 부합하기 위한 광

고업계의 새로운 얼굴찾기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한해 광고모델과 관련한 중요한 변화로는 코믹형 광고모델들의 급격한 세대교체와 따뜻

한 캐릭터의 대표주자로 김승우와 한석규가 부각된 점, 노장파모델의 선전, 빅 모델들의 부

침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2] 소비자가 좋아하는 광고모델 Bes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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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베스트 20위권안에 14명의 코믹한 캐릭터의 광고모델이 차지하였고, 엄앵란, 전원

주, 김수미, 최불암, 김혜자, 최종원 등 노장모델들이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신선감을 제공했

으며, 이의정, 최지우, 박찬호 등이 모델호감도에서 순위가 밀려 인기가 다소 주춤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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